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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

턴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가 공

동주최한 K-보스턴 문예공모전에 100여명이

응모하는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 K-Culture goes to the World> 제목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12세부터 87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100여편의 에세이가 출품되

었고 총 19명이 입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역사, 평화통일, 한글

, 한복, K-Pop, 음식, 문학, 태권도와 야구까지

다양한 한국문화 주제들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

스턴총영사관은 6월 28일부터 백신접종후 2

주가 경과한 백신접종 완료자들의 격리면제

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7월 1일부터 발급한

다. 

미국지역 총영사관들은 23일 그동안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완료자의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세부지

침>을 일제히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주보스턴총영사관은 관할지역인 매사추세

츠주, 로드아일랜드주, 뉴햄프셔주, 메인주

및 버몬트주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항공편 예약자들에게 격리면제서

를 발급한다. 

격리면제서는 신청접수후 발급까지 약 7

일정도가 소요되며 발급 ▶▶7면으로 계속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이 한국의 직계가족을 방문시 7월 1일부터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14일간 격리를 면할 수 있다. 신청은 28
일부터 접수한다

K-보스턴 문예공모전
100여편 응모 반응 뜨거워

총영사관, 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6월 28일부터 접수
부모, 자녀, 손녀 직계가족 방문시, 형제 자매 안돼
만6세~만11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안돼
영사관, 7월1일 출발 항공편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2면으로 계속

한국문화에 대한 큰 관심 엿보여 
BC 4학년생 캐서린 지오다노 대상 
일반부문 1위 제리 셈퍼, 학생부문 1위 준 김 

정기 휴간 안내
7월 2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대상 수상작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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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보스턴총영사관,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준비 시작

K-보스턴 문예공모전, 100여편 
응모작 반응 뜨거워

구성된 응모작들이 많아 한국문화에 관심

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주최측은 “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담은 내용의 훌

륭한 작품이 많아 기획보다 더많은 수상자

에게 상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문학에 대한 소감을 나눈 보

스톤칼리지(BC) 4학년 캐서린 지오다노씨

가 수상했으며, 1등은 일반부문에서 제리

셈퍼, 학생부문에서 준 김 학생이 수상했다

. 수상자 명단은 글 말미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수상자 외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참가상

이 전달된다. 

에세이 심사를 맡은 한문수, 전승희, 앤

옵라이언(Anne O’Brien) 교수는 시상식

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수상작 각 작

품마다 설명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승

희교수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많은 청소

년들과 성인, 외국인들의 좋은 글들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관심

을 실감할 수 있었고 아울러 한국문화가 현

재의 전세계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과 그 가

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고 심사소감을 전

했다.

문예공모전 총괄진행을 맡은 장수인 디

렉터는 “모든 작품들이 감동스러웠고 자

랑스러웠다.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

들의 큰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

어 참가자들께 감사드린다. 보스턴의 연례

문화행사로 자리잡아 연속성을 가지면 한

국의 문화소개를 통한 민간공공외교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NE한국학교협의회와 뉴

잉글랜드 한국학교, 한미시민협회가 후원

했다. 모든 응모작품은 보스톤코리아의 편

집을 통해 7월말 한권의 책으로 출판되고

지역도서관등 공공기관과 출품자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K-보스턴 문예공모전 수상자 명단 

대상($500): Kathryn Giordano (Boston

College, Senior)

1등($400): Jerry Semper (일반), June

Kim( 학생)

2등($300): Taeyeon Kim, Sophia Lee

3등($200): Jordan Jeroszko (일반) Elyse

Nah, Sally Choi, Seungmin Choi (학생)

장려상(Honorable Mentions): Andrew

Hong, Jihoo Lim, Hannah Kim, Yuna

Choi, Nana Lee, Jacob Choi, Seojean

Megan Kim, Eunice Lee, Hyoung Eun

Cho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턴총

영사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모의 재외투표를

21일 진행했다. 이날 모의투표는 내년초 열리는

재외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장비를 사전 점검해

보는 절차로써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가 시작

되었다는 의미이다.

유기준 주보스턴총영사와 직원들은 실제 재

외선거와 똑같이 꾸민 환경에서 모의투표를 실

시했다. 유 총영사는 “총영사관은 내년 재외선

거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뉴잉글랜

드 지역 재외국민 모두 투표에 참여해주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며,

보스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내년 2월 23일

부터 28일까지 뉴튼 소재 총영사관에서 미리 재

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재외국민 유권자는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

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투표가 가능

하다. 국외부재자는 유학생, 주재원 등 국내에 주

민등록이 남아있는 국민이 해당되며 10월 10일

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국외이주신고 등으로 국내 주

민등록이 없어진 국민으로서 중앙선관위 웹사

이트(http://ova.nec.go.kr)에서 항시 등록이 가

능하지만 제20대 대선에 참여하려면 내년 1월 8

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주보스턴총영사관은 “현재 국회에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내년 대통령 선거 전 통과될지 여부는 장

담하기 어렵다”면서, “총영사관은 어떤 환경

에서든 우리 재외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국민은 10월부터 등록, 재외선거인은 내년 1월 8일까지 등록가능

21일 보스턴총영사관에서 진행된 20대 대선 모의투표에서 유기준
총영사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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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한인회가 그동안 사용

해오던 “뉴잉글랜드한인회”현판

을 내리고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 이름을 바꾼 현판을 달았다. 

한인회는 6월 19일 우번에 있는

매사추세츠한인회관에서 <한인회

관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하고 매

사추세츠한인회 신규현판식을 거

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재산관리위

원회 이영호 위원장과, 남궁연 전 위

원장 그리고 유기준 총영사가 참여

해 진행했다. 

현판식을 겸한 오픈하우스 행사

에는 박육현 영사를 비롯 한인회관

재산관리워원회 김성군, 한순용, 박

찬모 위원도 방문했다. 또한 뉴햄프

셔 한인회 한윤영 고문, 윤철호 한미

노인회회장, 이기환 노인회이사장

및 상록회 회장, 양미아 시민협회장

, 장인숙 한인회 이사장, 김병국 이

사, 변성우 이사, 이재민 이사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지난 19일로 수명을 다한 뉴잉글

랜드한인회 현판은 지난 1998년 이

병철 전 한인회장이 브루클라인 워

싱턴스퀘어에 한인회 사무실을 열

었을 때 달았으며, 이후 메드포드 미

스틱 스트리트 사무실, 우번의 커밍

스파크 사무실을 거쳐 지금의 우번

캠벨 스트리트 한인회관에서까지

사용됐었다. 

매사추세츠한인회는 그동안 뉴

잉글랜드한인회, 보스톤한인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장우석 직전 회장

취임 초기인 2019년 매사추세츠한

인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한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사추세츠한인회관에서 재외동포

재단 지원 사업으로 한인 취약가정

을 위하여 쌀과 라면을 170가정에

준비해 배포했다. 

41대 매사추세츠한인회는 서영

애 회장을 비롯 정대훈 사무총장과

남진병 수석부회장, 신 영 부회장,

진명희 부회장, 안수잔 부회장, 김

캘리 부회장, 배준호 부회장이 임원

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한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영 부회장은 “이번 오픈하우

스를 통해 길고도 길었던 COVID

의 영향으로 서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비대면에서 얼굴을 마주하

며 손을 맞잡고 환한 웃음과 더불어

안부를 물을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

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한인회, 현판 바꿔달았다 
한인회관 <오픈하우스>에서 신규 현판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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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2달간 세일즈 텍스 면제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절반 이상의 소수민족 사업

체들과 전체 3분의 1 정도의 스몰비

지니스들이 6월 렌트비를 감당하

기 버겁다는 답변을 내놨다. 매사

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는 해제됐지만 심리적인 비상사태

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조사는 스몰비지니스네트

워크인 얼라인어블(Alignable)이

3814개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53%의

소수민족 사업체들은 5월에 비해

8% 상승한 53%가 6월 렌트비 납부

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37%의 업주들도 렌트비 납부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에릭 그로브스 얼라인어블 대표

는 비즈니스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자원, 서

비스, 공급업체 다른 소유들과의

네트워크 등에의 접근인데 소수민

족 사업자들은 결코 백인업체들과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해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접근의 문제가

소수민족 사업체들에게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릭 그로브스 대표는 일부 소수

민족 사업체들의 경우 PPP 신청하

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었으며 소

수민족의 거부율은 백신들에 비해

무려 2배나 높았다는 것을 지적했

다. 

렌트비 납부의 어려움은 사무실

이나 소매업체 등 뉴노멀 상태에서

적응하고 있는 상업 부동산 영역에

서 큰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즈니스저널을 지적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곳은

뉴욕, 버지니아, 애리조나, 노스캐

롤라이나, 그리고 플로리다이다. 

사업분야 별로는 건축, 교통, 여

행, 미용 및 엔터테인먼트로 40%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8월, 9월 2

달간에 걸쳐 세일즈 텍스를 면제하

는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법안을 의

회에 제출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23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걷히고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내 스몰비지니스 경제활동을 장려

하기 위해 세일즈 텍스 할러데이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주정부에 따르면 5월 현재 2021회

기연도 주세수는 $3.938 billion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혔으며 기준

보다 14.9%나 상회해 많은 흑자예산

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

는 많은 주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

고 주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8

월부터 9월까지 세일즈텍스를 면제

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주정부

는 이 세금 면제로 약 9억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계 측에서는 즉각 환영하는 메

시지를 채택했다. 존 허스트 매사추

세츠 소매업연합회 회장은 “2달간

의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는 스마트하

고, 진보적인 경제 인센티브로 많은

스몰비지니스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허스트 회장은 “베이커 행정부의

정책을 의회가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주 의원들은 반대의

사를 밝혔다. 상원 예결위의장인 마

이클 로드리게스 의원은 베이커의

제안에 2개월의 세일즈텍스 할러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의 가

장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일즈텍스 면제는 주 납

세자들에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

하고 “우리는 찰이드케어, 교육, 롱

텀케어 등의 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았다”고 다른 분

야에 투자할 것을 주장했다. 

주내 최대의 교사노조들도 반대의

사를 밝혔다. 차라리 주내 학교나 대

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결

과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다. 

법안이 확정되면 매년 8월 14-15일

양일간의 세일즈텍스 할러데이가 2

달로 확대된다. 만약 의회의 반대로

세일즈텍스 확대안이 채택되지 않아

도 8월 중순 세일즈 텍스 할러데이는

그대로 진행된다. 주 의회는 8월 14-

15일을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로 정례

화 했었다. 

세일즈텍스 할러데이에는 $2500이

하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6.25%의 세

금이 면제된다. 일부 한인들은 세일

즈텍스를 피해 뉴햄프셔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온라인

배달인 경우 세금을 물어야 했었다. 

hsb@bsotonkorea.com

주지사 8,9월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법안 제안 
상당수 소수민족 사업체,
렌트비 내기 힘들어 

얼라인어블 조사서 53% 소수민족 어려움 겪어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23일 주청사 기자회견실에서 2달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 =주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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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한

국문화원(원장 조윤증)은 6월 21일 온라인 한

식요리 특강 “New Korean Cuisine Made

Simple” 마지막 프로그램을 특별히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다. 

이번에는 자움 비안스(Jaume Biarnés

Digón) 셰프의 고향인 스페인의 대표 전통요

리 ‘Romesco Sauce with Grill Scallions &

Spanish Omelette’에 한국 전통 장을 넣어

요리하는 모습을 담아 문화원 홈페이지 및 유

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요리 동영상의 첫 번째 요리는 토마토

, 파프리카, 마늘, 아몬드 등이 들어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 요리 ‘로메스코 소스

’이다. 셰프는 소스에 한국 고추장과 연두소

스를 넣어 단맛과 매운 맛 등 고추장 특유의

맛을 추가하고 구운 대파를 곁들여 선보인다

.로메스코 소스는 올리브와 참치캔을 섞어 다

양한 채소와 함께 먹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일품이다.

셰프의 두 번째 요리는 스페인 대표 전통음

식인 ‘스페니쉬 오믈렛’으로 주재료인 계

란과감자 등에 된장과 연두소스를 넣어 구수

하면서 풍미를 더한 맛있는 오믈렛을 요리한

다. 셰프 Jaume는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

했으며 그 때마다 식당이나 명품관 등 어디를

가도 된장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한국의 된장

과 고추장의 구수한 향과 맛이 훌륭하며 아주

특별한 것 같다”고 전한다. 

셰프는 현재 맨해튼에 소재한 한국의 식품

제조회사 샘표의 Yondu Culinary Studio 디

렉터로 활동하며 한국의 전통 장을 활용한 다

양한 요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선보이고

있다. 

뉴욕한국문화원의 “New Korean Cuisine

Made Simple” 요리 특강 프로그램은 문화

원의 한식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

었으며 요리 특강 동영상 파트 1부터 7까지 문

화원 홈페이지(www.koreanculture.org)를 통

해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욕한국문화원, 온라인 한식요리 특강 마지막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소재 한 레스토랑에서 칠리 핫도그, 프라이드

피클칩스 그리고 음료를 주문한 한 커플이 레

스토랑에서 1만6천불을 팁으로 놓았다. 

“스탭들은 처음에 팁을 그만큼 받았는지

몰랐다”고 런던데리 소재 스텀블인 바앤그릴

(Stumble Inn Bar and Grill)의 소유주인 마이

크 자렐라씨는 뉴햄프셔 WNUR TV와의 인

터뷰에서 밝혔다. 음식 비용은 $37.93에 불과했

다. 

자렐라씨에 따르면 이 커플 손님들은 팁을

포함한 크레딧카드 서명 영수증을 레지스터

옆에 이를 두면서 “한꺼번에 이 돈을 쓰지마

세요”라고 세번이나 이야기했다. 한 직원이

이 크레딧카드 증서를 뒤집어보고 놀라서 “

진짜로 이를 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손님들

은 “그렇다 당신이 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당

신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자렐라는 실수라고 여겼다. 그러나 바 매니

저가 이 커플손님에게 재차 확인했을 때 이들

은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말

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레스토랑은 팬데믹 동안 몇 달간 문을 닫

았으나 이후에는 테이크아웃 및 야외테이블

식사로 바꿔 영업을 지속했었다. 이 팁은 모든

직원들에게 지불될 계획이다.

뉴햄프셔 레스토랑서
한 손님 1만6천불 
팁으로 쾌척 

<한국 장과 스페인 요리의 만남>
셰프 Jaume의 스폐셜 요리 특강 

(좌) 메스코 소스, (우) 스페니쉬 오믈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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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주내 백신접종자 약 4천명 코로나 확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주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

사추세츠 주내 백신 접종완료자 중

약 4천여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확

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2일 현재 총 3백70만명의

백신접종완료자 중 3,79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다. 보건

부는 이 같은 브레이크스루 감염(백

신접종 후 감염)으로 얼마 정도 심하

게 앓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감염

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가벼운 증

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톤대학 감염병 전문가 데이비

슨 해머 박사는 “접종 후 감염은 발

생하며 백신접종 완료 후 감염된 브

레이크스루 감염자들이 다른 사람에

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

염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건부는

강조했다. 

보건부는 “검사는 현재의 감염을

파악해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

단”이라며 “감염자는 바이러스를

전파 할 수 있으므로 감염자의 격리

와 밀접접촉자의 파악이 감염 대응

의 기초”라고 말했다. 

비록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사추세츠는 기록적으

로 낮은 감염 건수만 집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중화항체를 가질수록 변이바

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6월 23일까지 매사추세츠 백신접

종완료자는 4백11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9.7%를 차지한다. 최소 1차

접종완료자까지 포함시 4백64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67.4%에 달한다.

주정부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완료

자들에게 백스밀리언 추첨을 통해 5

차례에 걸쳐 1백만불씩을 지급할 계

획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전염도가 높은 델타바

이러스가 점차 창궐하면서 코로

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못

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위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앤소니 파우치 박사는 24일 변

이 바이러스가 미국내 12세 이하

의 어린이 약 50만명의 감염을 높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파우치 박사는 델타변이바이러

스가 어린이들에게만 더 감염도

가 높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박사는 CBS와의 인터

뷰에서 “어린이들만 꼭 감염위

험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바이

러스는 전염력이 강한 것이라 어

린이들도 알파 변이보다 훨씬 감

염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브리감앤위민스감염병학과

폴 삭스 과장은 “델타변이가 코

로나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

하다는 것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

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 큰 위험이

라는 의미다. 아직 어린이들이 다

른 연령대보다 더 감염위험이 크

다는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삭스 박사는 12세 이하의 어린

이들은 거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성인

들보다 훨씬 어려운 증상을 나타

낸다고 말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파우치 박

사는 델타바이러스의 전염력은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의

심의 여지없이 강하다며 영국에

서 전염력이 알파보다 60%강하

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은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에 대해 델타 변이

에 88% 효과적이며, 알파에는

93%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

는 델타변이가 미국내 감염의

20%정도를 차지한다고 덧붙였

다. 

파우치, 델타변이 어린이 감염
가능성 더높여

주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내 백신 접종완료자 중 약 4천여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종자의 0.1%에 해당 

앤소니 파우치 박사는 24일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내 12세 이하의 어린이 약 50만명의 감염을 높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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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격리면제서는 약 1개월간 유효하다. 

총영사관은 “방학을 맞은 유학생들과

격리면제를 기다려왔던 동포들이 6월28일

부터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

상되니 한국 입국에 아직 시간여유가 있다

면 천천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

총영사관은 우선 7월1일~4일 출국자 신청

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격리면제지침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한인 및 외국인이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재

혼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사위,

며느리 포함), 손자, 손녀다. 다만 형제, 자

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부모와 입국일 기준 6세 미만의 동

반 자녀는 예방접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

서가 발급되지만 만6세~만11세 아동은 격

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

국 입국시 14일간 격리가 불가피하므로 자

녀 동반 한국방문시 반드시 사전에 고려해

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격 리 면 제 서  신 청 은  이 메 일

(boston1@mofa.go.kr) 접수를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고령층의 한인들의 경우 영사관

방문신청도 허용된다. 영사관은 장례 등 긴

급한 상황일 경우 주말, 공휴일에도 이메일

로 신청하고 전화로 요청하면 빠르게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의 격리면제 방침이 발표되면

서 보스턴을 비롯한 재외공관에는 문의전

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미국

지역 총영사관들은 긴급 전담팀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왔다.

다음은 총영사관 발표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내용이다. 

▶신청대상: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은 한

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방

문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

인이다. 직계가족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아버지.어머니(재혼부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및 아들.딸(사위.며느리 포함), 손자

.손녀로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

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가령, 8월1

일 화이자 2차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8월16

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격리면제

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 청 방 법 : 이 메 일

(boston1@mofa.go.kr) 접수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령층 동포 등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 한해 예약없이 총영사관을

방문해도 신청 가능. 또 주말이나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지만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상

황인 경우 해당 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총영

사관에 연락하면 빠르게 처리한다.  

▶신청시점: 오는 6월28(월)부터 접수를

받고 7월1일(목)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을 시

작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은 약 7일이고, 한번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총영사관은 방학을

맞은 유학생들과 격리면제를 기다려왔던

동포들이 6월28일부터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선 7월1

일~4일 출국자 신청서를 최우선적으로 처

리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동

의서, 서약서, 여권 사본, 발권 완료된 항공

권(e-ticket) 사본, 한국내 직계가족과의 관

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류 사본(가

족관계증명서 등), 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

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가

족관계서류를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면

3~7일이 소요되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한국의 가족이 발

급받아 이메일로 전달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격리면제

자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제출하면 업무 처리

가 훨씬 빨라진다는 팁을 공개했다. 

한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할지라

도 항공기 출발일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NAAT 검사(PCR 검사 등)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만약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포함)은 항

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고, 한국 국적자는 일

단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된다. 

▶동반가족: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6세 미

만(한국 입국일 기준) 아동은 예방접종 증

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

다. 미국에서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점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

로 만6세~만11세 아동은 격리면제서를 발

급받을 수 없어 한국 입국시 14일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신청서 양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

관  홈 페 이 지 (https://overseas.mo-

fa.go.kr/us-boston-ko/index.do)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면에 이어서

총영사관, 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6월 2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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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 5% 다운으로 이젠 힘들어졌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집들이 제시가격 이상으로 팔리면서

소액 다운페이먼트를 제시하는 첫주

택 구매자들이 번번히 오퍼에서 밀

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미부동산

중개인협회(NAR)를 인용, 지난 4월

절반의 구매자들이 20%이상 다운페

이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20%

넘게 다운페이한 구매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3번 있었는데 모두 지

난해 가을 이후에 발생했다. 더구나 4

월 구매자 중 25%는 현금으로 집을

구매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첫주택

구입자는 5% 다운페이먼트를 계산

하고 지금껏 5차례 이상 매번 요구가

격보다 3만불이상의 오퍼를 제시했

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들은 주택구

매를 포기하고 앞으로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저축하기로 했다. 

보스톤 주택가격을 비롯한 미국내

전체 주택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 미국 평균 주택가격은 4월

$341,600로 지난해에 비해 19% 상승

했으며, 5월에는 평균 $350,000을 넘

겼다. 이는 사상 최고 상승율이다. 

이처럼 매물 부족으로 형성된 셀

러스 마켓에서 집주인들은 보통 모

기지 클로징을 기다릴 필요없이 빨

리 매매할 수 있는 현금 구매를 선호

하게 된다. 다운페이먼트가 적을 경

우 모기지 승인절차에서 모기지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통 다운페이먼트가 적은 구매자

들의 경우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험으

로 보증하는 FHA모기지 또는 향군

회(VA)보증 모기지를 이용한다. 4월

미부동산중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27%의 셀러들은 FHA 또는 VA 모

기지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6%는 오

퍼를 거부했다. 이들 모기지 대출은

엄격한 클로징 조건으로 계약이 깨

지는 사례가 발생해 셀러들이 기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경기 호황으로 각종

모기지 대출이 상승했지만 FHA 또

는 VA 모기지는 컨벤셔널 모기지에

비해 훨씬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첫

주택구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FHA대출은 2021년 1사분기 10%를

차지했으며 2008년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다운페이먼트가 많은 경우 향후

주택가격 폭락시에도 큰 완충제로

작용한다. 2007에서 2009년 대불황 때

에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부담했던

구매자들은 빠르게 집값보다 모기지

대출가격이 높은 언더워터 상황에

놓이게 됐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치솟는 상황에

서 가족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이상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확보하

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다. 밴티

지 모기지 그룹의 모기지 브로커 크

리스 보그씨는 “최소한 50% 이상의

첫주택구입자들이 현재 기프트로 돈

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솟는 집값은 모기지 가격감정

(appraisal)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

가격감정은 주변 유사 집들의 판매

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감정가가 이

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대

출은행은 감정된 가격만큼만 모기지

를 대출하게 되므로 감정가가 낮은

경우 구매자들은 모자란 대출금액

부분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결국 집

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자들

은 더 많은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만불 집을 구매시 구

매자는 20% 다운페이먼트인 10만불

을 준비했다. 그러나 만약 감정가

((appraisal)가 45만불이라면 구매자

는 14만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 5만불 차이금액과 다운페이먼트 9

만불을 합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구매자들은 20% 다운

을 하지 않아도 오퍼가 받아들여지

도 한다. 코어로직(CoreLogic)에 따

르면 첫주택구입자들의 모기지다운

비율은 9.1%로 지난 2020년 8.4%에

비해 올랐다. 주택 재구매자들의 평

균 다운은 16.6%였다. 

hsb@bostonkorea.com

셀러들, 첫주택구입자들 사용하는 FHA론 기피 경향 증가
4월 구매자 절반이 20% 다운, 많은 구매자들 발걸음 돌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팬데믹과 재택근무의

결합으로 증발했던 매사추세츠

교통량이 점차 2019년 수준을 회

복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 고속도로

조나단 걸리버 관리소장은 21일

“매사추세츠 도로 교통이 팬데

믹 이전처럼 늘어 목적지 도달시

간이 과거 수준에 가까워졌다”

고 말했다. 걸리버는 교통부 이사

회에서 “교통상황은 매사추세

츠 거의 모든 도로에서 2019년 수

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

히 회복한 단계는 아니다. 걸리버

소장은 “매사추세츠 턴파이크

의 교통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는 아직 미치지 않아 조금 더 낮

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

혔다. 이와 더불어 로건 공항으로

통하는 터널의 교통량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

대의 교통량은 팬데믹 이전에 비

해 훨씬 적다. 그러나 아침 저녁

러시아워에는 상당한 정체를 보

이고 있다. 다만 2019년 수준처럼

많은 정체를 유발하지는 않고 있

다. 

걸리버 소장은 “올 가을과 초

겨울에 거대 조정기를 거치게 될

것이며 이후에야 비로서 교통량

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2019년 INRIX’s는 보스톤을

최악의 교통도시로 선정했다. 

매사추세츠 교통량 팬데믹 이전
2019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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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자주 아픈 이유 중 하나가 평소 바르

지 못한 자세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주는 자세교정을 돕고 허리통증

을 완화하는 데일리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고

자 하는데요, 특히 차분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

고 싶을때 하실 수 있도록 큐잉을 생략하고 자

세 이름만 소개하고 음악만 삽입해 제작해봤

습니다. 한포즈에서 45초 홀딩하고 포즈들 사

이15초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영상에

서 20min Stretch Routine (허리통증에 좋은 20

분 데일리요가) 영상 찾아서 꼭 해보시길 바랍

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YOGA SONG –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영상을 받

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HALF SPLIT입

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요통완화)

STEP 1. 로우 런지자세에서 천천히 엉덩이

를 뒤로 보내 앞에 있는 다리를 펴줍니다.

STEP 2.  바닥에 닿은 무릎과 엉덩이가 같은

수직선상에 있도록 유지하고 천천히 허리를

펴줍니다.

POINT!   두 엉덩이가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해 골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STEP 3. 깊은 호흡과 함께 기분 좋을 깊이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스트레칭해주세요. 

두번째 자세는 HEART MELTING POSE

입니다. (가슴 어깨 스트레칭/ 라운드숄더 자

세교정)

STEP 1. 테이블자세에서 천천히 손을 앞으

로 뻗습니다. 

STEP 2. 가슴을 바닥으로 내리고 엉덩이는

천정을 향해 올립니다.

POINT!   턱이나 가슴이 바닥에 닿지 않아

도 상관없어요

STEP 3. 내쉬는 숨마다 힘을 빼고 남아있는

어깨와 목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3회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굳이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매주 홈트요가와 운동으

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

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

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

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대.환.영.입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만성 허리통증 잡고 자세교정까지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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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 불합리"…이민2세 헌법소원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

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

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

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리씨

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

각했다. 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

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리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

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

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

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13년

전 이혼한 부친의 서명이 필요했지

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에 출생신

고조차 못했다.

게다가 국적이탈 신고 처리 기간

이 1년 6개월 걸린다는 소식에 공군

입대 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허위답변하게 된 리씨는 불안감과

양심의 가책 끝에 올해 1월 공군 입

대를 포기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 좌절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

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

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

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가 냈다.

과거엔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 국

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적이 자

동 상실됐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

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됐다.

전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기

자회견에서 "국적법의 국적선택 명

령제는 기존 국적 자동이탈제 개선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한국 정부가

출생신고를 안 한 선천적 복수국적

자를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어 입

법 당시부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

그는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성도

국적이탈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

를 아는 해외동포 여성도 많지 않다

"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민 2세

에게까지 출생 신고를 강요하고 18

개월이란 처리 기간을 요구해 부모

이혼이나 그중 한 명이 사망해 출생

신고서에 서명을 못 할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어렵게 하고, 이탈

신고를 해도 수리 시점엔 기간 경과

로 국적이탈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

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병역의무와 무관하

고, 기존 국적 자동상실제로 만 22세

가 넘으면 한국적을 당연 상실해 자

신의 능력에 따라 공직과 입대 등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이 이젠 한

국에 출생 신고 없인 국적이탈 방법

을 없게 만들어 불이익을 받는 상황

에 놓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속히 여성뿐 아

니라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

활해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카멀라

해리스 같은 한국계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 수 있게 이민 2세의 정계나

공직 진출을 장려하는 개정법을 통

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

다.

병역의무 없는 女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이민2세 피해



The Boston Korea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종합

By Kathryn Giordano

The 21st century has witnessed a global boom

in Korean culture and media. South Korea’s

influence has reached each continent, marking

its place as a contributor to the global economy.

Given the popularity and lucrativeness of South

Korea’s pop culture, fashion, and beauty in-

dustries, more Gen-Z’s and Millennials are

turning to South Korea for entertainment, cos-

metic products, and the latest trends. 

Although this is an incredible economic and

influential accomplishment by Korea, the

country’s media and pop culture has created

a filtered perception for non-Koreans. In high

school, I assumed that life in Korea was akin to

dramas, movies, and K-pop content. The Ko-

rean media that I consumed led me to believe

that all Koreans were extremely attractive, and

that life in Korea was easy, exciting, and fun.

Many 20-something non-Koreans learned

about Korea solely through dramas and K-pop.

The media that I consumed was edited and

perfected, and catered to my interests. My as-

sumption was that Korea was a near-perfect

place to live.

While enjoying of K-media, I had an inkling

that there was more to the story. Vaguely aware

of the geo-political reasons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also knew that Japan

had brutally colonized Korea for decades. But,

aside from a set of hazy facts, the history of

Korea was a mystery to me. As a long-time

lover of books and reading, my first instinct was

to turn to literature. Over the past three years, I

have read five books set in Korea: Pachinko by

Min Jin Lee, Human Acts by Han Kang, The

Island of Sea Women by Lisa See Kim Jiyoung,

Born 1982 by Cho Nam-Joo, and If I had Your

Face by Frances Cha. These novels have given

me greater insight into Korea’s history and the

cultural issues still permeating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 first three books, Pachinko, Human Acts,

and The Island of Sea Women, introduced me

to Korea’s layered history. Pachinko is a

multi-generational novel describing a Korean

family’s emigration and journey to Japan

through the early to mid-twentieth century.

Vividly depicting the struggle against Japanese

discrimination, the novel masterfully details the

family’s fight against poverty, their longing to

return to Korea, and the consistent questioning

of their identity. Family separation, death,

racism, and betrayal are among the salient

themes of these Koreans’ life experiences.

Pachinko was my first introduction to the true

extent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ll of a

sudden, my perception of Korea as a flawless

utopia was adjusted by its tragic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My next book was The Island of Sea Women,

a beautiful novel describing the lives of friends

Mi-ja and Young-sook, two haenyeo (female

divers) from Jeju. Prior to reading this novel, I

only knew Jeju Island as a popular beach and

vacation spot for Koreans. This novel intro-

duced Jeju’s unique geopolitical value to oc-

cupying powe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start of the Korean War. I learned

that Japan and America (and many other pow-

erful nations, such as Russia during Korea’s

long colonial history) used Jeju as a bargaining

chip in their power politics. Mi-ja and Young-

sook’s town was frequently occupied by the

Japanese and then the Americans during their

lifetimes. See’s novel provided me with insight

of geopolitics’ impact on Koreans, against the

unique backdrop of haenyeo culture and life in

the twentieth century. Whereas Pachinko

largely took place in Japan, The Island of Sea

Women showed similar struggles in Korea.

Next, picking up Human Acts, I found it a

difficult and heavy read. While Pachinko and

The Island of Sea Women are fast-paced and

eventful, Human Acts is a novel laced with sor-

row on each page. Depicting the Gwangju Up-

rising of 1980, Kang describes a

heart-wrenching narrative of death and con-

fusion during the protests. Family members

search for one another, volunteers clean up

corpses, and students exchange strategies for

further demonstrations. This novel prompted

me to consume further media about the

Gwangju Uprising, including even the 2017

movie Taxi Driver. Learning about this event

through both these mediums helped me to truly

grasp the human scale of the tragedy from the

Uprising.

After reading these historical novels, I tran-

sitioned to two books that describe contempo-

rary happenings in Korea: If I Had Your Face

and Kim Jiyoung, Born 1982. Both novels focus

on the difficulties that Korean women face in

modern society. While If I Had Your Face ex-

plores various human-interest topics, such as

beauty standards, relationships, and obsessive

personalities, Kim Jiyoung, Born 1982 tackles

the expectations and treatment of women in

Korea, from childhood through motherhood.

These two books demonstrated that, while

Korea is among the top nations to emerge from

a development stage with, rapid modernization

and economic growth, its society still clings to

its traditional Confucian roots. Despite progres-

sive attitudes towards women’s equality in

many first-world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Korea has been slower to accept these values

and so gender roles for women remain stuck in

its complex history and traditions, as defined

by Confucian thought. 

These books have expanded my interest in

Korea as a nation beyond the world of dramas,

movies, and music. I yearn to learn more about

Korea’s culture, history and place in the global

political sphere. I have also discovered that the

American education system generally disre-

gards the history, politics, and culture of Asia

in favor of Euro-centric history classes. To fill

this knowledge gap, I took three Korean history

classes with Professor Ingu Hwang at Boston

College, including “Divided Korea,” “Colo-

nial Korea,” an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of Korea,” and even added an In-

ternational Studies minor with a concentration

in Asia. As a May 2021 graduate, I anticipate

applying for the Global Korea Scholarship for

graduate programs at a Korean University.

My understanding of Korea has grown sig-

nificantly, from the introduction of Korean-

centric history and literature. While still

enjoying entertaining movies and music, I now

recognize that these media only highlight one

side of Korea. South Korea, like all nations, has

imperfections and still struggles with its tumul-

tuous history. With a holistic and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politics, and

history, I am more capable of being a global

leader and an advocate for Korea and its so-

ciety. There is more to Korea than the average

American sees on the surface: amazing K-pop

concerts, skin care, and cinematic productions.

The nation is dynamic and complex, which

makes it even more beautiful. While I still have

more to learn about contemporary Korean so-

ciety and history, I can trust that there are end-

less novels to enlighten me.

A Commentary on the Importance of Korean Literature:
My Path to Gaining a Holistic View of Korean Histor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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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보스턴 문예공모전 대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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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워너(공화, 버지니아) 상원의원(좌), 수잔 콜린스(공화, 메인) 상원의원(가운데) 과 조 맨신(민주, 버지니아) 의원이 23일 예산 합의 관련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 

민주·공화 의원과 백악관 물밑 협상… 바이든  회동서 혐치를 일궜다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

미국 상원이 9천530억달러(한화 약 1

천8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에 잠정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WP)와 AP 등에 따르면 총 10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날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비공개 회

동을 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 규

모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들은 24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

든 대통령과 만나 합의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

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이 인프라 예산 패키지에 합의했다"

며 "아직 세부사항 논의는 남아있다

"고 말했다.

AP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

용, 양당이 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통

적인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약 1조달

러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광대역 인터넷 설비 등 일부 항

목만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보도했

다.

앞서 양당 상원은 9천740억달러(1

천100조원)의 인프라 예산을 편성하

고, 이 가운데 5천790만달러(657조원

)를 신규 사업에 배당하는 방안에 의

견을 모았지만 백악관의 동의는 받

지 못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

련,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양당 상

원의원들과 인프라 예산과 관련해

두 차례 생산적 회의를 진행했다"며

"잠정 합의를 위한 진전을 이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들을 백악

관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

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별도 회

동을 통해 합의 내용을 추인하고, 향

후 예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

진다.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에 찬성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대규모 일자

리 창출을 동반한 인프라 투자 예산

에 반대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도 정

치적인 부담이 크다고 WP는 지적했

다.

상원이 최종 합의를 확정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 제안한 2조2

천억달러(2천500억원)의 '미국 일자

리 계획'에는 미달하지만, 총 4조달

러(4천54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경

기부양안의 한 축이 일단 마무리된

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미국 1분기 성장률 6.4%로 
확정…종전 발표와 동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

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6.4%

로 최종 집계됐다고 24일(현지시

간) 밝혔다.

미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이번 발표는 확정치로 속보치,

잠정치와 모두 동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

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결

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2분

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미국 경제는 이후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조 바이

든 행정부가 1조9천억달러 규모

의 추가부양 패키지를 집행하고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2분기에는 더욱 성장곡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

률이 10% 이상일 것으로 전망한

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가 예상한 올해 연

간 성장률 전망치는 1984년 이후

최대폭인 7%다.'

미 상원, 1억달러 인프라 예산 합의
바이든 '경기부양' 청신호 환영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일자리 계

획을 발표하며 현재 21%인 법인세

를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

만,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왔

다.

민주당은 대규모 확장 재정을 실

현하기 위해 '투 트랙' 예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합

의가 용의한 인프라 예산을 양당 합

의로 처리하는 한편 복지 등 민주당

이 우선 순위를 두는 예산을 놓고는

특별 예산 처리 절차를 진행, 공화당

이 정확히 절반을 점하고 있는 상원

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

해)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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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오세훈, 여권의러브콜거부한김동연도 야권 후보로 무게…국힘, DJ적자 장성민에 손짓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선

언 날짜를 공개하자 야권의 대선 레

이스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

위기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매헌 윤봉

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

식 선언한다. 그는 24일 대변인을 통

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

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

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이날 대권 도전을 선

언하면 공개적인 행보와 메시지를

늘리며 전언정치 중심의 신비주의

행보에서 탈피, 대중 앞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직 다지기와 세 불

리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 야권내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놓치지 않아 온 선두주

자인 만큼 윤 전 총장의 공식적인 출

마 선언은 다른 주자들의 발걸음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일자를 밝힌 이날, 홍준표 의원은 국

민의힘 최고위 의결로 친정에 돌아

왔다.

홍 의원은 국회 회견에서 "(윤 전

총장과의 격차를 줄일) 자신이 없으

면 대선에 나오겠나"라며 "지금 상

황으로 결정하면 경선도, 대선 투표

도 필요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을 꺾을 수 있다는 자신

감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강하게 피

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등이 경선 채비에 들어

간 가운데 홍 의원도 조직을 정비하

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사퇴 임박

설과 맞물려 윤 전 총장의 대세론에

맞서는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여

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 러브콜에도

답을 하지 않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

리 역시 야권의 경선 레이스에 뛰어

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부총리는 연합뉴스와 통화

에서 "이제는 진영을 선택해 서로 싸

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

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도 국

민의힘 입당을 검토하고 나섰다. 조

수진 최고위원과 정운천 의원 등 호

남 인사들과 충청권의 성일종 전 최

고위원이 우군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거취를 선언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

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마무리되면

안 대표는 자연스럽게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따를 공산이

크다.

다만 양당의 합당 문제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대선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과 맞물려 쉽게 풀

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양당이 실무 논의에 들어갔으나

당명 변경 등을 놓고 합당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1야당 밖에서 몸값을 높이며 야

권 통합의 조건을 최대한 자신에게

윤석열등판, 홍준표복당에 최재형 들썩…야권 부쩍 많아진  후보군

윤팬클럽 "X파일 배후에 국힘
…입당시키려는 의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팬클럽인 윤

석열을사랑하는모임(윤사모)은

24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

의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고 주

장했다.

윤사모는 이날 홍경표 회장 명

의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자

유대한민국을 구할 대권주자가

없기에 윤 전 총장을 영입하기 위

해 앞에서는 협조하는 듯한 행동

을 하면서 뒤에서는 장성철 소장

을 시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을 하루속히

입당시키려는 의도"라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조직은 윤사모와 민

초들이 해결할 것이며, 자금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sk@yna.co.kr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게 안 대표

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다.

입당한 뒤로는 당 밖의 유력주자

에서 많은 주자 중 한 명으로 위상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

성이 있다.

일단 이 대표가 8월 말에 '대선 경

선 버스'가 출발한다고 한 이상 당 밖

의 주자들은 이 시점까지 일차적인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나 안 대표가 이 버스

에 타지 않으면 이들과 국민의힘 대

선후보 간 후보 단일화는 복잡한 방

정식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

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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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톤 전망대

무왕, 한민족 최초의 해외원정을 결행하다

서기 719년에 발해를 건국한 고왕 대조영

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대무예가 뒤를 이으

니 무왕이라 하였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해

인안으로 정하였다.

무왕때 처음으로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여러나라를 아우르고 여러 번국을 감독하니

고구려의 옛 거주지를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

을 지녔다고" 말하며 고구려를 계속 따르겠

다고 하였다.

왕권 강화를 위해 수도를 수비, 방어를 위

주로 한 동모산에서 왕권강화, 영토확장에 걸

맞은 중경 현덕부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무

왕은 즉위 초부터 주위의 여러나라와 말갈 부

족들을 복속시키고 영토확장을 계속해 왔다.

AD 726년에 흑룡강 북쪽에 있는 두막루를

병합하였다. 위서의 기록에 의하면 두막루는

북부여 유민들이 세운 나라로 무왕에게 망할

때까지 300년을 존속해 왔다고 한다. 발해와

흑수말갈이 영토를 반분했는데 나중에 발해

가 모두 차지하였다 (410~726).

발해의 급성장을 지켜보던 당현종은 발해

를 견제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

던 중에 722년 흑수말갈의 추장 아소리게가

당현종을 접견했고 두나라는 2년동안 4번이

나 만나게 되었다. 급기야 725년에 당현종은

흑수말갈 영토에 장사(長史)라는 관리를 파

견하여 발해를 제끼고 흑수부에 관청을 설치

하였다.

"흑수말갈은 부족한 물건을 당나라와의 교

역을 통하여 얻었다. 이 교역은 발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돌연 흑수말갈이 당에

직접 조공을 함으로 이 질서를 깨뜨린 것이

다."

화가 난 발해 무왕은 "흑수부가 우리에게

먼저 알리지도 않고 당나라 관리를 청하였으

니 이것은 반드시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

리를 치려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아들로 차

기 왕위 계승자인 대도리행을 당나라로 보내

항의했다. 그러나 노련한 당현종은 묵묵부답

. 이에 무왕은 그의 동생 대문예와 그의 장인

임아에게 흑수말갈을 치도록 명령했다. 대문

예는 건국초기에 당나라에서 숙위로 8년동

안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다.

대문예는 “지난날 고구려가 강성하여 30

만의 군사를 가지고 당나라와 싸웠지만 결국

멸망했다. 지금 발해의 군사는 고구려의 1/3

에 불과하다”며 출정을 반대했으나 무왕은

출정을 강행하였다. 대문예가 흑수말갈 국경

에서 다시 한번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무왕

은 사령관을 대일하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대문예는 당나라로

망명하고 말았다. 당현종이 대문예에게 벼슬

을 주어 환대하자 화가난 무왕은 당나라에 사

신을 보내 대문예를 처형하라고 요구했고 당

현종은 대문예를 영남으로 귀양 보냈다고 속

이고 몰래 피신시켰다.

그리고 무왕은 흑수말갈 토벌이 성공적으

로 끝난뒤 당현종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무왕은 파격적인 말로 현종을 꾸

짖었다. "대국은 신의를 보여야 하거늘 어찌

속일 수가 있소이까? 바라건대 예전의 청대

로 그를 죽이시오 - 구당서"

무왕에게는 믿는 구석이 한가지 있어 큰소

리를 칠 수가 있었다.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

는 거란과 해, 돌궐이 중간에 끼어 있어 완충

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해를 섣불

리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문예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한창 벌이

던 728년에 당에 사신으로 가 있던 대도리행

이 갑자기 사망한다. 그러자 우유부단했던

당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 무왕의 요구를 단

호히 거부했다. "경은 당나라의 은혜를 모르

고 마침내 짐을 배반하려고 한다. 경이 믿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일 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이 명을 받들지 않으면 언젠

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당현종의 이말은 발해 차기 왕위 계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동생 대문예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암시와 협박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

에 무왕은 큰 결단을 내린다. 장군 장문휴에

게 당나라 정벌을 명했다. 732년 9월, 압록강

과 그의 지류 포석하가 만나는 박작구로 군

사를 집결시켰다. 압록강 하류 박작구항을

출발해 발해만을 거쳐 산동반도 등주(펭라이

)를 목적지로 하는 한민족 최초의 해외 원정

이었다 - 구당서 등주성 전투.

등주는 당수군의 거점이었고 신라, 발해,

일본의 무역선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한무제

때는 고조선을 공격했던 수군이 출발한 곳이

등주였고,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의 수군이

출발한 곳이고,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소정방

군이 출발한 곳이 등주였고, 30년후인 761년

에 이정기 장군이 상륙한 곳이 등주였다. 이

처럼 등주는 우리 민족에게는 주저리 주저리

한이 맺힌 곳이었다.

바로 이 등주에서 발해군이 선제 공격을 가

하여 당나라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자사 위

준은 발해군에게 살해되었다. - 구당서

발해군의 등주 공격은 대성공이었다. 당현

종은 급히 장수와 토벌군을 보냈지만 발해군

의 기세를 꺽지 못했다. 발해 수군이 당나라

에 끼친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등주의 성

읍이 파괴되어 이를 복구하는데 긴 세월이 필

요했다.

당나라는 대문예를 대장으로 삼아 발해군

을 막으려 했지만 발해군은 이미 오래 전에

철군한 뒤였다. 오히려 무왕은 대문예가 사

령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문예를 암

살하려고 당나라에 자객을 보낸다.

733년 1월에 낙양에서 토벌을 준비하던 대

문예가 습격을 받았으나 대문예는 도망쳐 살

았고 자객들은 모두 체포되어 죽었다. - 신당

서

같은 해 733년 1월 당현종은 김유신 장군의

손자 김윤중으로 하여금 10만 대군으로 함경

도 발해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추위와 폭설로

아무 성과없이 돌아왔다. - 삼국사기

이는 발해와 척을 지면서 까지 싸울 이유

가 없었기 때문에 폭설로 사망자가 많이 생

기자 발해와 별다른 마찰없이 신라로 회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왕은 당시 당나라의 변경지역을 공격하

던 거란의 지도자 "가돌우"를 뒤에서 지원하

면서 무왕 본인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

하여 당나라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이때 당나라는 유주의 설초옥에게 군사를

주어 항복한 해족의 군사들과 함께 발해, 거

란, 돌궐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

나 얼마 되지 않아 거란군의 기습으로 당군

의 패배가 확실하게 되고 해족마저 당군을 배

신하자 무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늘날 산해관

인근의 마도산에 도착했을 때는 당군은 이미

패배하여 전투가 끝나고 있었다. 무왕은 퇴

각중이던 당군을 추격해서 구당서의 기록에

6천명을 살해했는데 신당서에는 만명이 살

해되었다고 한다.

당군은 발해군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필

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요긴한 길목을

막고 큰 돌로 참호를 만들어 400리에 걸치게

하였다." - 신당서

이에 발해군은 거세게 저항하는 당군에 대

한 추격을 포기하고 본국 발해로 철군하였다

.

당나라는 신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

고 발해, 거란, 돌궐, 해족으로부터도 돌림받

게 되자 발해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

하였다. 

이로써 발해는 흑수말갈 사건으로 불편해

진 당과의 관계를 과감한 군사작전을 통하여

유리한 형세로 끝을 맺게 된다.

이후 무왕은 돌궐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거

란의 가돌우가 살해 당하자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나라와의 우호관계를 복원한다.

732년에 당과의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을 송

환하면서 두나라는 적대관계에서 벗어난다.

무왕의 냉철한 판단과 대담한 전략으로 대제

국 발해의 앞길을 열어준 그의 지도력에 박

수를 보낸다. 이후로 당은 발해의 내정에 일

체 관여하지 못했고 무왕은 독자적으로 국정

을 운영할 수 있었다. 호사다마라고 그 이듬

해에 그가 사망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발해는 압록강 박작구를 떠나 당나라 등주를 공격했다

당나라 등주를 공격.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정벌이었다 발해 무왕은 거란을 거쳐 당나라 마도산을 공격해 승리하였다

두막루는 북부여 유민들이 세운 나라로 추정. 300여년
존속,무왕에게 망함

신라 성덕왕(733)때 김유신의 손자 김윤중이 발해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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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508-74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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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베이코리아 본사 모습.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약 3조4천억

원에 이베이코리아 지분 80%를 인

수한다.

신세계그룹은 이를 계기로 그룹

사업 구조를 '온라인과 디지털'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

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천

404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지분 양

수도 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

라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기준

으로 네이버에 이어 2위로 올라서

게 됐다.

G마켓과 옥션, G9 등 3개 오픈마

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

난해 기준 시장점유율이 12%, 네이

버는 18%, 쿠팡은 13%로 추정된다

.

이마트가 운영하는 SSG닷컴 점

유율 3%를 고려하면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이마트의 점유율은 15%로

쿠팡을 앞선다.

이베이코리아 매각 발표 이후 예

비입찰에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SK텔레콤, MBK파트너스가 참여

신세계, 3.4조에 이베이코리아 품었다…이커머스 2위로

했지만, 지난 7일 실시된 본입찰에

는 이마트와 롯데쇼핑만 참여했다.

본입찰에서 경쟁했던 롯데쇼핑

은 3조원 이하의 가격을 써낸 것으

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당초 네이버와 컨소시

엄을 이뤄 본입찰에 참여했으나 네

이버가 지난 22일 인수전 참여를 철

회하면서 단독 인수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이베이코리아 인

수에 대해 "미래 유통은 온라인 강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이

번 인수는 단순히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사는 거래(딜

)"라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얼

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

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말

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등 전국적인 오프라인 유통

망에 더해 이베이코리아의 유료 멤

버십 회원 270만명과 국내 최대 규

모의 오픈마켓 판매자(셀러)를 얻

게 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극

강의 온라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풀필먼트(

통합물류관리) 센터를 보유한 SSG

닷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4

년간 1조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

트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

이다.

여기에 오프라인 거점을 온라인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해 물류 경쟁

력을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일 배송 등을

통해 셀러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이베

이코리아의 대규모 물량을 기반으

로 센터 가동률을 높여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 최근 국내 IT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베이코

리아의 IT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그룹은 이베이코리아 인

수를 계기로 사업 구조를 온라인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마트 부문 내 온라인 비중은 현

재 15%선에서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에는 약 50%에 이르게 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유통판 전

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이베이 본사는 2001년

옥션 지분 50%+10주를 1억2천만달

러(약 1천506억원)에 인수하며 한

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본격 진출한

뒤 20년 만에 사실상 물러나게 됐다

지분 80% 인수 계약 체결 예정…"사업구조 디지털로 전면 개편",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향후 4년간 1조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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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의 삼녀 우희雨喜는 마차공摩次公에

게 시집 갔다. 그리고 예원은 17세 풍월주 김

염장이 가야낭두의 딸을 첩으로 삼아 낳은 딸

셋을 염장의 권유와 어머니의 허락하에 첩으

로 맞았는데, 그 첩들 중 한명이 찰기이다. 다

른 첩 두명은 이름이 전하지 않는데 서자녀들

의 이름은 전한다. 서자는 찰덕察德과 찰원察

元이고, 서녀는 찰희察喜, 찰연察燕, 찰미察

美, 찰해察亥이다. 찰기가 다 낳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자녀들의 돌림자는 찰察자이다.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

면 당시에도 이미 돌림자을 썼고, 처첩의 소

생들은 다른 돌림자를 썼음도 확인된다. 상기

한 것과 같이 예원은 정처正妻 우야공주에게

서 아들 오기와 함께 딸 셋을 낳았는데 그들

의 이름이 온희溫喜, 성희星喜, 우희雨喜로

자매들이 희喜를 돌림자로 썼다. 그리고 그는

첩 찰기와 모두 낳았는지 아니면 다른 첩들과

함께 낳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즉 성명 미상

의 첩(들)에게서 상기한 바와 같이 서자녀 여

섯을 낳았다. 그 첩(들)의 자녀 이름은 모두 찰

察자를 돌림자으로 쓰고 있다. 

또한 13세 풍월주를 역임한 김용춘은 진평

왕의 명에 따라 호명궁에서 호명궁주와 함께

살았다. 이에 앞서 용춘은 천명공주(진평왕의

딸)를 처로 태종(김춘추)를 아들로 삼았다. 용

춘은 아들이 없어서 형 용수와 천명이 낳은 춘

추를 아들로 삼은 것이다. 용춘은 이렇게 적

자 없이 서자만 다섯 낳았다. 그리고 서녀는

18명을 낳았다. 서자 다섯과 서녀 둘의 이름이

전하는데 모두 용龍를 돌림자로 쓰고 있다. 서

자 용산龍山과 용석龍石은 대씨大氏가 낳았

고, 용귀龍貴는 매생梅生이 낳았으며, 용주龍

珠와 용릉龍凌은 홍주紅珠가 낳았다.341) 이

름이 전하는 서녀 둘은 용태龍泰와 龍寶용보

인데, 용태는 용산의 누이이며 태종무열왕의

후궁이 되어 각간 김인태金仁泰를 낳았다. 용

보는 용주의 누이이며 역시 태종의 후궁이 되

어 김거득金車得과 김마득金馬得을 낳았다.

김용춘의 서자녀들은 어머니가 다른데도 모

두 용龍자 돌림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예원의

서자녀들도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어머

니일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적자녀들과 서자녀들의 돌림자를 엄격

히 구별하여 썼다는 사실이다. 

화랑도의 표상이며 으뜸가는 풍월주 예원

의 마지막 기록을 화랑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찬하여 말한다: 선화의 으뜸이요, 문장이

뛰어 났다. 청빈한 호덕好德을 나라를 위하여

다 바쳤네. 신선을 물으려 하면 공이 아니고

누구이며, 성현을 물으려 하면 공이 아니고 누

구인가.

세계: 아버지는 보리 사문이고 어머니는 만

룡낭주이다. 만룡의 아버지는 정숙태자이고

어머니는 만호태후이다. 정숙의 아버지는 진

흥대제이고 어머니는 숙명공주이다.]

김예원의 세계世系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부모는 보리와 만룡낭주이다. 보리는 12

세풍월주를 역임하였다. 보리의 부모는 이화

랑과 숙명공주이다. 이화랑은 4세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숙명의 부모는 태종(이사부)와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이다. 이화랑의

부모는 1세 풍월주를 지낸 위화랑과 준실부

인이다. 예원의 할아버지 이화공이 한 때 궁

궐에서 지소태후의 침신으로 있었는데 그만

젊고 아름다운 공주 숙명과 사랑에 빠져 월담

을 하여 멀리 도망쳐 살았다. 지소태후는 정

인 이화랑를 딸에게 빼앗기고 상심하였지만

그들을 용서하여 궁으로 불러서 살게 하였다

.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고명한 승려 원광법

사와 위대한 선화 보리가 태어났다. 다음은 예

원의 모계를 보면, 어머니 만룡낭주의 부모는

정숙태자와 만호태후이다. 정숙태자는 진흥

왕과 숙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흥과

숙명은 이부동모의 남매이다. 어쨌건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 정숙은 태

어났다. 정숙태자는 만호에게서 만룡을 낳고

일찍 죽었다. 그리고 태자의 자리는 동륜에게

로 갔다(동륜도 왕이 되기 전에 죽었다). 만호

의 부모는 보리의 아버지 이화공과 지소태후

이다. 즉 보리는 아버지의 외손녀를 아내로 맞

이 하였다. 가족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당

시의 골품은 그렇게 이어졌다. 예원의 외할머

니이자 할아버지 이화랑의 딸인 만호는 정숙

태자와 사별 후 동륜태자와 혼인하여 아들 백

정과 백반, 국반을 낳았다. 백정은 제26대 진

평왕이고, 국반은 제28대 진덕여왕의 아버지

이다.

예원은 진평왕의 딸인 우야공주를 아내로

맞아 아들 오기를 낳았다. 우야의 어머니는 난

야궁주인데 난야의 부모는 진흥왕과 미실이

다. 후일 28세 풍월주를 지내는 김오기가 김대

문의 아버지이다. 

341) 대씨는 김용춘의 심복 대남보의 딸이

며, 매생은 10세 풍월주를 역임한 미생랑의 딸

이고, 홍주는 9세 풍월주를 역임한 비보랑의

딸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0세 풍월주風月主 예원공禮元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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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천국은 나를 기다려 주는데 상속계획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모두

언제 하늘나라로 가는지 모르기에 살아있

을 때 미리 상속 준비를 하라는 말일 것이다

. 주위에 친구나 친지들도 유언장이나 트러

스트가 있어야 안전(?)하고 마음이 놓인다

고 말한다. 안전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 정확히 모르지만, 통계상 남자가 먼저 가

기에 남아있는 여성분들은 두려운 마음으

로 트러스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막연히 생

각한다. 

트러스트를 설정하기 전 트러스트가 무

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트러스트

가 나에게 필요한지 등을 자문해 본 후 트러

스트를 설정하길 바란다. 트러스트 종류는

영어로 직접 표현한다.

*나의 총자산이 11 million 이상인지? 그

렇다면 Bypass Trust.

*가족 중에 어떤 장애(Disability)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대답이 예라면 Special

Needs Trust.

*상속을 받는 사람 중에 돈을 낭비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Spendthrift Trust.

*하늘나라로 갈 때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

각인지? 그렇다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

*자식이 있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

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지? 애석(?)하게 그

렇다면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

erty(QTIP) Trust.

*어떠한 이유로 당신이 자산을 직접 운용

하지 못해도 당신이 원하는 상속자에게 자

산이 바로 가기를 원한다면 Living Trust.

*상속하는 자산 일부가 손주들에게 직접

가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Generation-

Skipping Trust.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를 간단히 설명해

본다.

*Bypass Trust는 상속자산이 11 million

이 넘으면 Bypass Trust 혹은 Shelter Trust,

Marital Trust, Family Trust를 설정하면 상

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Special Needs Trust란 장애가 있는 가

족이 상속 자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장애로 다른 기관(Social Services)에서 어

떤 보조를 상속자산과 상관없이 계속 받기

를 원한다면 이런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Spendthrift Trust는 상속 자산인 큰 목

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받는 금액의 몇 퍼

센트만을 몇 년에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이런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형성하

면 살아있는 동안 정해진 수입(Income)을

받고 죽을 때 남은 자산이 원하는 기부 단체

로 상속된다.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QTIP) Trust는 남은 배우자가 다

시 결혼하고 죽으면 전 재산이 현재 배우자

에게 상속되므로 남은 자식들이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

한 트러스트이다.

*Living Trust는 상속하는 기간이나 여러

복잡한 과정(Probate) 등을 피하기 위한 트

러스트이다.

*Generation-Skipping Trust는 상속세

없이 손자 혹은 증손자에게 상속하기 위한

트러스트이다.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사람들

의 뜻은 상속 재판소(Probate Court)를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속세(Estate Tax)를 내

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상속수혜자(Benefi-

ciary)를 설정하면 트러스트와 같은 구실을

하기에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상속이 된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트러스트

를 형성할 이유가 없고 전체 자산이 11 mil-

lion보다 적으면 상속세도 없다. 

은퇴자산이 아닌 일반 자산은 영어로 표

현해서 TOD(Transfer On Death)라는 서

류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에 배우자나 자식

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하면 은퇴자금처럼

세금과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모든 자산

이 상속되기 때문이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상속세로 걷은 돈

은 전체 세금에 1.4%에 불과하다. 남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트러스트를 설정하

지 말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다음 상속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는 사는 주 정부마다 다르므

로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Elder Law)와

의논하기를 추천한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39)

나에게 적합한 상속 트러스트(Trust)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he Boston Korea2021년 6월 25일 금요일 24 The Boston Korea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6월 27일 - 7월 3일 

●운수: 갈등을 피해가려면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다른 사람

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애정: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냥 넘

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9, 2일 길일. 27, 30일 주의.

쥐띠 |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운수: 처음부터 전문가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

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금전: 피해를 막

으려면 힘들어도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애정: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입장이 곤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30, 3일 길일. 28, 1일 주의.

소띠 | 전문가를 도움을 받는 것이

●운수: 뿌린 씨앗에 따라 훗날에 얻는 열매가 다릅니다. 나

중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금

전: 실리를 따라가야 하나 인간관계를 따라가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에

는 사람을 택하도록 하세요. 결국은 득이 될 것입니다. ● 애정: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토끼띠 |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운수: 진흙 속에 묻혀있어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

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운세입니다.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해줍니다. 싸게 산 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애정: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마음이

통하니 대화의 창을 열어보세요. 자신의 뜻이 잘 전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7, 1일 길일. 29, 2일 주의.

범띠 | 이제야 빛을 발하게

● 운수: 누구의 편을 들든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도 저도 아닌 태도는 양쪽 다 적을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

습니다. ● 애정: 결혼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있어

도 결혼하고 함께 하기에는 이래저래 걸리는 점이 있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9, 3일 길일. 1, 2일 주의.

용띠 |  노선을 분명히

● 운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환하게 비춰줍니다. 내 마음

이 밝아지니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예상하지도 않았던 소득을 얻게 됩니다. 특히 매매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원

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 애정: 잘 보이거나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7, 30일 길일. 29, 2일 주의.

뱀띠 |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 운수: 가급적이면 스포츠나 등산 등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 금전: 한 푼 두

푼 모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

억해야 합니다. ● 애정: 과거의 일을 들추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고 아

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지 않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1일 길일. 30, 3일 주의.

말띠 | 마음처럼 쉽지 않고

●운수: 깜깜한 동굴을 가다가 한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행운

이 다가올 것입니다. ●애정: 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

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2일 길일. 31, 3일 주의.

양띠 | 뜻밖의 행운이

●운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금전: 체계

를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손해 보기 쉽습

니다. ●애정: 사람이 착한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

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정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1일 길일. 27, 3일 주의.

닭띠 |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운수: 주위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

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기다리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단골 고객이 찾아오니 수입이 증가

할 것입니다. ●애정: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길만한 일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

도 내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3일 길일. 29, 2일 주의.

원숭이띠 | 최선의 결과가

● 운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

요.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 금

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

라도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1일 길일. 28, 3일 주의.

개띠 | 지레짐작하지 말고

● 운수: 벼르고 벼르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깔끔하게 된 것을 보면 마음까지 정돈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부딪치는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3일 길일. 29, 2일 주의.

돼지띠 | 미운정 고운정이

문화/칼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격변하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직장인들의

치열한 생존기가 그려진다.

MBC TV는 23일 새 수목드

라마 '미치지 않고서야'를 선보

인다.

2018년과 2019년 법의학 드라

마 '검법남녀'로 깊은 인상을 남

겼던 배우 정재영(51)이 '미치지

않고서야'로 2년 만에 MBC로

복귀한다.

정재영은 이번 작품에서 냉

정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 여기

에 개그 욕심까지 골고루 갖춘

중년의 엔지니어이자 인사팀

부장 최반석으로 분한다.

정재영은 이날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직장 생황을 안 해

봤음에도 애환과 재미가 느껴

졌다. 내 또래 직장인들의 모습

이어서 굉장히 공감이 갔다"고

출연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아름답고 멋있는 쪽에 집중하

셨다면 나는 노쇠함과 꾀죄죄

함에 초점을 맞췄다. 주류에서

밀려나서 어떻게든 버티려는

캐릭터인데, 실제 나와도 비슷

하다. 나 역시 연기자로서 어떻

게 하면 계속 버틸까만 생각한

다"고 웃었다.

문소리(46)는 화통하고 털털

하며 모든 일에 적극적인 인사

팀장 당자영을 연기한다. 넷플

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

비스) 오리지널 시리즈 외에 안

방극장 복귀는 약 3년 만이다.

문소리는 "중년 직장인들이

자리를 잘 잡아서 월급도 잘 모

으고 아파트도 사놓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치열하게

버티는 거라는 이야기가 내게

스펙터클하게 와닿았다"며 "또

정재영 선배님과 작품을 해보

고 싶었고, 굉장히 좋은 배우들

이 참여해 하모니, 좋은 앙상블

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또 "인사팀장님들을 직

접 만나 인터뷰도 해보고 이야

기를 듣다 보니 애환이 많이 느

껴졌다. 그 자리에서 10여 년 버

틴다는 건 보통의 정신력으로

는 불가능하겠다 싶었다"고 설

명했다.

이 작품에는 문소리 외에도

이상엽, 김가은, 안내상, 박원상

, 박성근, 김남희, 차청화, 조복

래, 김중기, 김진호, 동현배, 백

민현, 오용, 임현수, 천희주, 임

일규, 강주상, 강연우 등이 출연

한다.

극본은 '마녀의 법정' 등을 쓴

정도윤 작가가, 연출은 최정인

PD가 맡는다.

최 PD는 "뻔히 망할 게 보이

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버티려

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며 "너무나 훌륭한 배

우들이 함께해서 '연기 맛집 드

라마'라고 자부한다. 아기자기

한 에피소드를 통해 함께 울고

웃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오늘 밤 9시 첫 방송.

lisa@yna.co.kr

'미치지 않고서야' 정재영 "중년 직장인 애환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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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5/21

스시맨 구합니다.

T. 781-457-81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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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

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 두 번째 영어 곡 '버터

'(Butter)로 미국 빌보드 싱

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자신들의 기록을

또다시 넘어섰다.

빌보드는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매된 '버터'

는 이로써 BTS 곡 가운데 최

장 기간인 4주 동안 핫 100 정

상을 지키게 됐다.

지난해 통산 3주간 핫 100

1위를 기록했던 첫 영어 곡 '

다이너마이트'(Dynamite)

의 기록을 깼다.

이미 '버터'는 지난주 차트

에서 3주 연속 1위를 하며 '다

이너마이트'를 넘어선 바 있

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1·2주차에 1위를 하고 이후

2주간 2위로 내려간 뒤 다시

1위로 올라선 것이기 때문에

연속 기록은 아니었다.

BTS의 핫 100 1위 횟수는 '

다이너마이트'(3회), 피처링

참여곡 '새비지 러브' 리믹스

(1회), 한국어 곡 '라이프 고

스 온'(1회)에 이어 '버터'(4

회)까지 총 9회로 늘었다.

발매 후 핫 100 정상으로

직행한 곡은 빌보드 전체 역

사에서 54곡뿐이며, 4주 이상

연달아 1위를 지킨 곡은 이

중에서도 '버터'를 비롯해 13

곡밖에 없다.

그룹으로서는 1998년 9월

록밴드 에어로스미스의 '아

이 돈트 원트 투 미스 어 싱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8주 연속 1위를 기

록한 '괴물 신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

이선스'에 이어 두 번째다.

핫 100은 스트리밍 횟수와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

수 등의 지표를 합산해 미국

에서 가장 인기있는 노래 순

위를 내는 차트다.

kimhyoj@yna.co.kr

BTS '버터', 빌보드 4주 연속 1위…'다이너마이트' 기록 깼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방송인 강호동과

신동엽이 프로 골퍼들과 대결을 벌인다.

티빙은 오는 8월 선보일 오리지널 예능 '골신강림'

에 강호동, 신동엽, 이수근이 출연한다고 2일 밝혔다.

'골신강림'은 둘이 합쳐 골프경력 48년 차인 강호동

과 신동엽이 연예인 골퍼 게스트들과 한 팀이 되어

전설적인 프로들과 골프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

다. 해설위원으로는 개그맨 이수근이 나서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8월 첫 공개.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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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비던스 RI

주방장, 주방헬퍼, 세컨드 요리사 구합니다.

T. 781-439-3838
3/19

케임브리지 한국 식당

주방 및 스시하실 분 구합니다.

T. 617-544-7016 (문자 혹은 메세지 남겨주세요)

강호동·신동엽, 프로 골퍼들과 대결…티빙 '골신강림'

25



The Boston Korea2021년 6월 25일 금요일 26 칼럼

지난 봄이다. 우리집 뒷마당에 철쭉이 한

창이었다. 노산 이은상선생의 시조時調가

떠올랐다. 이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다고 했다. 

수집어 수집어서 다 못타는 연분홍이

부끄려 부끄려서 바위틈에 숨어 피다.

그나마 남이 볼세라 고대 지고 말더라

(진달래, 이은상)

그런데 왠걸. 4월 말경인가 보다. 철늦은

눈발이 날리고 심한 바람이 불었다. 덕분에

한창 피어오르던 철쪽 송이들이 우수수 떨

어졌다. 목련과 함께 말이다. 즐길 틈도 없었

는데 돋아나는 푸른잎새와 몇송이 남지 않

은 붉은 꽃송이는 몸을 움추렸다. 

= 한달여 즈음 전일게다. 붉디 붉은 꽃송

이가 내 눈에 들어왔다. 다른 꽃들은 이미 다

졌기 때문일까. 검붉은 그 무수한 꽃송이가

눈을 확 잡았던 거다. 오히려 괴이쩍어 보였

는데, 날은 어둑히 흐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지레 짐작일게다. 그 꽃이 홍벚꽃이라 우

긴다. 맑은날 다시보니 그닥 붉지 않았고 그

저 진홍색이었으니 말이다. 벚꽃은 흰색이

나 분홍인줄만 알고 있었던 거다. 벚꽃은 우

리동네뿐만 아니다. 화투장에도 그림으로

들어간다. 

화투장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있다. 가수

인데 그림을 그리니 화수畵手라 한다던가.

그가 조수의 그림을 자신의 것인양 팔았다

고도 했다. 분명 그도 벚꽃그림 작품을 남겼

을 텐데 화투장에선 삼광光이다. 

그가 또 말실수에 실언을 했다고 들었다.

이혼한 전前부인을 향해 그동안 재혼 하지

않아 고맙다했다 던가. 정제하지 않고 내밷

은 말로 다시 궁지에 몰렸던 거다. 

하긴 대단한 상을 받은 이혼한 전부인의

모습은 진한 색깔 벚꽃을 연상시킨다. 아니

오히려 가시 돋친 진한색 장미일 수도 있겠

다. 그녀의 말투 또한 날카로운데, 이젠 남이

볼세라 몸을 숨기는 모양이다. 

그 화수畵手가 법정에서 했다는 말이다.

화투장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이다. 역시 그

는 가수와 화가를 넘어 예능인인데, 문제와

화제를 몰고다닌다. 그런데, 매화는 화투에

서 몇끗이더라. 

봄날/벚꽃들은/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무엇이 그리도 좋아/자지러지게 웃는가. (

용해원, 벚꽃). 벚꽃은 당당하게 웃는데, 당

당할 만도 하다. 진달래는 여전히 부끄럽다. 

내 성일聖日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

이사야 58:13)

사진은 우리집 마당 꽃나무이다. 김용택

시인의 시를 넣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98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동포 한마당 사랑나누기"

참으로 오랜만의 만남들이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건강해

서 다시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서로

전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뵐 수

있어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었다. COVID

로 얼어붙었던 일상이 이제 코로나 백신으

로 인해 조금씩 녹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

정 일상을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 삶이 아

니던가. 이처럼 매사추세츠한인회 오픈하

우스를 축하하려고 모인 공식적인 모임에

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만으로

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한동포 한마당 사랑나누기" 란 캐치프

레이즈로 2021년 매사추세츠한인회(회장:

서영애)가 바쁜 걸음으로 한인들과 소통의

장을 열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9일(토)

우번에 소재한 매사추세츠한인회관에서

정대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서영애 회장의 인사와 함께 한인회 오픈하

우스 축하를 위해 보스턴 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와 박육현 영사 그리고 한인회 재산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호), 남궁 연, 김

성군, 한순용, 박찬모, 서영애 등 참석한 임

원들을 모시고 오랜 이름의 뉴잉글랜드한

인회 현판을 내리고 매사추세츠한인회 현

판을 새로 올리며 오픈식을 시작했다.

이날 매사추세츠한인회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오전 11시~ 오후 2시까지 매사추세

츠한인회관에서 재외동포재단 지원 사업

으로 한인 취약가정을 위하여 쌀과 라면을

170가정에 준비해 배포했다. 한인들을 위

해 물심양면으로 활동하시는 한윤영 고문,

한미노인회(회장: 윤철호), 상록회(회장:

이기환), 시민협회(회장: 양미아), 한인이

사회(이사장: 장인숙), 김병국 이사, 변성

우 이사, 이재민 이사 등 여러 인사들이 오

픈식을 축하했다. 또한, 매사추세츠한인회

서영애 회장을 비롯 정대훈 사무총장과 남

진병 수석부회장, 신 영 부회장, 진명희 부

회장, 안수잔 부회장, 김 캘리 부회장, 배준

호 부회장이 합심하며 제41대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한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하신 한인들을 위

해 흰 가래떡을 꼬치에 꽂아 굽고 꿀을 발

라 드시도록 음식을 준비했다. 한미노인회

, 상록회 등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

셨는데, 꼬치에 꽂힌 떡을 드시면서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다. 코로나

19로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바깥 활

동이 제한되었고 가족들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생

각하니 마음마저 답답해진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잡고

안부를 물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가.

오랜만의 외출이어서일까. 어른들의 옷

차림은 밝고 환해서 좋았다. 한미노인회 모

임이 있을 때마다 Panera Bread에서 빵을

모아 가져다 나눠주시는 김봉현 어른이 이

날도 파네라 브레드를 가득 들고 오셨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반갑고 파네라 빵도

반가웠다. 이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자

들이 있어 감사하고 따뜻한 정이 한인들의

모임을 더욱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참으로 넉넉하고 푸근한 풍경이었다.

이번 오픈하우스를 통해 길고도 길었던

COVID의 영향으로 서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비대면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손

을 맞잡고 환한 웃음과 더불어 안부를 물을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다. 여러 어른들을

거의 2여 년을 뵙지 못해 안녕하신가 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었는데, 모두 강녕하시

어 반가웠다. 이처럼 매사추세츠한인회와

함께 한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부를 묻

고 필요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홍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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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남성 A씨는 20대 때부터 눈에 이물

감이 느껴져 거울을 보면 까만 눈동자를 흰

자위가 날개 모양처럼 덮는 충혈이 사라지

지 않고 계속됐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자주 아프

고 이물감이 심했으며, 충혈이 동반되었다.

병원 안과에 가서 검사한 결과, ‘익상편’

으로 진단받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안약으

로 치료하고 수술도 3번에 걸쳐 받았지만 익

상편은 동일 부위에 수개월에 걸쳐 계속 재

발하였다. 심지어 재발할수록 익상편은 그

전보다 점점 더 커지고 두꺼워져 사물이 둘

로 보이는 복시 증상까지 발생하였다. 

‘익상편’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안과에서는 흔히 접하는 질환 중 하

나로 눈의 흰자위 결막 조직에서 생겨난 섬

유혈관성 조직이 각막을 덮으면서 증식하

는 안질환이다. 

흰자위에서 눈동자로 삐죽하게 증식하는

모양을 보고 ‘날개 모양의 조각’ 이라는

뜻으로 한자로 ‘익상편(翼狀片)’이라 부

르고 한글 용어로 ‘군날개’라고도 한다. 

한국에서 40세 이상의 익상편 유병률은

8.9%이며 60세 이상에서 유병율은 16.0%로

알려져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익상

편으로 인한 불편감을 겪고 있다. 

노년층에서 훨씬 더 많지만 외부 활동이

많은 30~40대 환자들의 비중도 적지 않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김경우 교수는 “익상편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외선 노출, 건조함, 외

부 이물에의 장기 노출, 유전적 요인 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행성 안질환인 익상편은 수술이 유일

한 치료법이나 수술 후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의 적절한 선택

과 세심한 수술 기법이 중요한 질환으로 알

려져 있다. 

질병 특성상 수술 후 재발률이 매우 높으

며, 단순 절제술 후 약 80~90%까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김경우 교수는 “익상편은 단순히 각막을

덮거나 충혈이 되어 미관상 문제를 일으키

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 시 각막 변형을 일으

켜 난시를 유발하여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

고, 심하게 진행하여 동공을 가린다면 최악

의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

했다. 

또한, 익상편은 섬유혈관성 증식 조직이

기 때문에 혈류가 풍부하여 다양한 염증 반

응을 야기할 수 있다. 

염증을 동반할 시 익상편은 더 빨리 자랄

수 있고 심한 충혈과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염증이 과도할 시 환자들은 원인

모를 눈의 지속적인 불편감과 이물감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초기 익상편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하

며 염증을 조절하면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충혈을 완화시켜볼 수 있다. 

이후 익상편이 진행하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는 우선 익상편의 크기, 두께, 혈관

성, 눈꺼풀-눈알 유착, 안구운동장애 등을

고려하여 익상편의 중증도를 평가한다. 

이외 환자의 나이, 안구건조증 및 마이봄

샘 기능장애 등 동반 안질환 유무와 류마티

스성 질환, 간염, 켈로이드성 피부 체질 등

비안과적 영역에서의 전신 평가 역시 시행

하여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여 최적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김경우 교수는 “익상편은 수술적 치료 후

에도 자주 재발하는 것이 특징인 고약한 안

질환이다”며, “재발률을 줄이고 성공적

인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풍부한

임상 경험 및 관련 연구들에 기초한 환자 맞

춤식 평가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상편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

술적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김경우 교수는 “단순 익상편 절제 후 봉합

하기도 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재발률이 상

대적으로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주변

의 건강한 윤부 결막인 줄기세포가 풍부한

부위 조직을 자가 이식하거나 절제 부위에

세포증식 억제 약물을 도포하는 치료를 병

행하기도 하며, 익상편이 큰 경우 수술 부위

의 빠른 회복과 재발 억제를 위해 양막 이식

을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발한 익상편에서 눈꺼풀과의 유

착까지 이어진 중증 난치성 익상편일 경우

코점막을 채취하여 익상편 절제 부위에 이

식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기도 한다. 

익상편은 환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미용

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만, 경우에 따라

시력 저하, 복시, 심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술 후 재발률이 매우 높고 환자 개개

인마다 익상편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정

확한 상태 파악, 수술 전 약물 치료, 적절한

수술법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
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김 경우교수
님의 도움을 받아 익상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눈 속 날개 모양조각(익상편) 수술해야 하나요?
”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
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눈 속 날개 모양조각(익상편) 
수술해야 하나요?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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